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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한인 호스트 팀이 VIP 혜택을 제공해드립니다”
<Pechanga 리조트 카지노>

<Pechanga 리조트 카지노>가 VIP 고객들에게 VIP만

이 누리실 수 있는 특별한 혜택과 프로모션을 제공한다. 

<Pechanga 리조트 카지노>의 한인 호스트는 VIP 고객

들을 대상으로 레스토랑 예약, 골프 티 타임 우선 예약 등 

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돕는다.

■ 케빈 윤(Kevin Yun) - 수석 카지노 호스트 

카지노 호스트인 케

빈 윤 씨는 카지노 업계

에서 신망 받는 경력을 

보유하고 있다.  2015년 

테메큘라의 <Pechanga 

리조트 카지노>에 합류

하기 전  오랜 호스트 경

력과 지식을 바탕으로  

북가주의 여러 유명 리

조트/카지노에서 근무

했다. 

카지노 호스트의 세계에 입문하기 전, 케빈 씨는 통신회

사에서 한국 프로그램 매니저로 근무하며 기술적인 역

량을 쌓았다.  두 영역이 매우 다른 듯 보이지만, 그는 모

든 면에 있어 카지노에서 고객들과 소통하는 일이 통신

사에서 일할 때만큼의 전문성과 정교함을 요한다고 말

한다.   

  

“게스트분마다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니고 계신 만큼, 호

스트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심리학과 대인관계, 뛰어난 

사업 감각, 예의 범절 등 많은 분야에 정통해야 합니다. 카

지노 호스트라는 커리어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만큼 

쉽지는 않습니다.”   

  

한국에서 태어난 케빈 씨는 15살에 미국으로 건너와 가

족들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았다. 얼

마 후 그와 가족들은 새크라멘토 인근의 시 북동부 지

역으로 이사했고 그곳에서 고등학교와 대학 교육을 마

쳤다. 영어와 한국어가 모두 유창하며 여가 시간에 골프

를 치거나 농구 게임을 하며 마이클 조던  따라하기를 즐

긴다.   

 

■ 시실리아 베이드반코우르(Cecilia Vadeboncoeur) - 

수석 카지노 호스트 

비교적 최근에 팀에 합

류한 시실리아 베이드

반코우르 씨는 고객 서

비스와 호텔 경영 분야 

내 폭넓은 경험을 가지

고 <Pechanga 리조트 

카지노>에 입사했다. 그

녀는 서울에서 태어나 

자라다 12살에 한국을 

떠났다. 콜로라도대학교 

볼더캠퍼스에서 커뮤니

케이션 학사 학위를 이수했으며 현장에서의 경험으로 갈

고 닦은 탄탄한 대인관계 능력을 자랑한다. 

  

시실리아 씨는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롭게 넘나들만

큼 두 언어에 능통하지만, 그녀가 더욱 정통한 언어는 

사실 자연의 언어이다. 스키, 자전거, 등산, 캠핑, 달리기 

등 야외 활동이 주는 아드레날린을 사랑한다. 그녀는 휴

식 시간에 피아노를 연주하는데, 이때 집중력이 최고치

에 이른다고 한다. 고등학교 시절에 아이들에게 피아노

를 가르치기도 했다. 진정한 팀플레이어인 시실리아 씨는 

“Pechanga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

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한다.”고 말했다. 

 

언제든지 한인 호스트에게 연락하면 <페창가 리조트 

카지노>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.

 

▣ <페창가 리조트 카지노>는

미국 최고, 최대 규모의 리조트/카지노 중 하나다. USA 

투데이의 독자들이 선정한 미국 최고의 카지노이자, 

2002년부터 AAA로부터 다이아몬드 네 개 평가를 받고

있다. <페창가 리조트 카지노>는 고객들에게 어느 곳과

도 비교할 수 없는 휴식을 선사한다. 가장 인기있는 슬롯

머신과 테이블게임, 레스토랑, 대회용 골프코스 Journey 

at Pechanga를 자랑하는 <페창가 리조트 카지노>는 고

객과 커뮤니티의 니즈에 단순 부응하는 것을 넘어 그 이

상을 제공해 드리는 명소중의 명소다. Pechanga Band of 

Luiseño Indians에 의해 소유 및 운영되고 있다.  

24시간 운영되며, 카지노에는 21세 이상 성인만 입장할 

수 있다. 

▶ 자세한 정보 및  문의: (877) 711-2946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www.Pechanga.com 

소망소사이어티, 
‘무엇이든 물어 보세요, 치매’ 세미나

OC한미노인회 셔틀버스 재운행
다음 달 1일부터 ... 탑승 인원은 제한

‘아름다운 삶, 아름다운 마무리’를 비

전으로‘웰 비잉, 웰 에이징, 웰 다잉'을 

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‘소망소사이어

티’(이사장 유분자)가 이달 17일(수) 오

전 10시 30분부터 화상 애플리케이션 

줌(zoom)을 통해‘무엇이든 물어 보세

요, 치매’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.

이날 세미나는 UC어바인 치매 및 뇌신

경 질환 연구소‘마인드’(MIND)의 디렉

터인 자수아 그릴 박사와 아시안 아메리

칸 디렉터인 신혜원 박사가 강사로 나서 

오렌지카운티(OC)한미노인회(회장 신영

균, 이하 노인회)가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

3월 이후 운행을 중단했던 셔틀버스를 다음 

달 1일부터 운행한다. 

노인회 측에 따르면 재운행되는 셔틀버

스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탑승 인원

을 정원(12명)의 50%인 6명으로 제한한다. 

또 탑승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탑승 

전 버스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소독을 해

야 한다.

노인회 측은“코로나19 사태로 버스 운행

치매와 관련 질문을 듣고 이에 대답하는 

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다. 

이에 소망소사이어티는 현재 이 세미

나에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치

매에 관련해 궁금한 점을 사전 질문으로 

받고 있다. 

세미나 참가 신청은 이달 15일(월)까지

이다. 

▶ 참가 신청 및 문의: (562) 977-4580, 

somang@somangsociety.org

이 중단되면서 많은 회원들이 불편을 겪었

다.”면서“재운행하는 셔틀버스는 예전과 

마찬가지로 월~금요일 OC남부(샌타애나 

노인아파트, 오렌지 수정 아파트, 가든그로

브 한인타운, 가든그로브 메디컬 센터 왕복)

와 북부(부에나파크, 풀러턴 등지의 한인 마

켓과 노인아파트) 지역으로 나누어 운행될 

것”이라고 전했다.

버스 재운행과 상관없이 OC한미노인회

관은 화, 금요일에만 문을 연다. 

▶ 문의: (714) 530-6705

▲ 케빈 윤

▲ 시실리아 베이드반코우르


